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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 에너지 소비비중 80%선
석유공사, 1981년 이후 연평균 12.1% 증가 … 수상․철도는 위축

자동차나 버스 등 육상운송이 전체 운송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육상운수는 1981년 이후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2.1% 증가하면서 2003년 현재 

전체의 7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국내 에너지 소비패턴>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비중은 육상운수 79.2%, 수상운수 12.9%, 항공운수 6.3%, 철도운수 1.6%로 조사됐다.

육상운수는 자동차 수의 빠른 증가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소비비중도 1981년 59.4%에서 

22년만에 19.8%p 높아졌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5년 이후 연평균 15.4% 증가했으며, 특히 1985-95년 10년간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매년 20%가 넘는 급증세를 기록했다.

반면, 수상운수의 비중은 1981년 23.3%에서 2003년 12.9%로 20여년만에 10.4%p 낮아졌고, 항공운수는 10%

에서 6.3%로, 철도운수는 7.2%에서 1.6%로 낮아졌다.

육상수송의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는 정책변화와 경제상황에 따라 소비추이가 달라졌는데 1990년대 중반

까지 소비증가세를 주도한 휘발유는 외환위기 이후 주춤한 반면 경유와 LPG 소비는 급증했다.

특히, LPG 소비는 1999년부터 2000년 에너지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간 20-3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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